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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10월 17일(목)

K-방산, 대한민국 원팀으로 대형 방산수출 수주 총력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관,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오늘(10/17, 목)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정부

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2023년 4

월 첫 회의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형 방산수출사업 신규 수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대형 방산수출사업 신규수주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

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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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K-방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폴란드와 협상 중인 70억 불 규모의 K2전차 수출사

업을 포함해, 총 442억 불 규모의 방산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후속지원까지 확실히 챙겨 K-방산의 위상이 더

욱 제고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탄약 및 잠수함 등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K-방산의 세계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라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방산뿐 아니라 

국방, 에너지, 인력/교육 등 포괄적 협력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진행 중인 방산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❷ 대한민국 원팀(One-Team Korea)으로 대형사업 수주 방안을 논하다

  최근 2년간 연 평균 150억 불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수출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적극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요가 지상장비 중심에서 함정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호주 호위함 수출사업, 캐나다 잠수함 수출사업 등 대형사업 수주를 위해 대한민국 

원팀을 구성해 패키지로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단순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우리와 안보전략의 가치 공유국가로서 

밀접한 관계인 만큼,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 국내·외 주요행사와 고위급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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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연습 등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우리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새롭게 개최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K-방산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 제2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수많은 정상외교 방산 세일즈를 통해 우리 정

부 출범 이후 K-방산은 하나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하면서, 

“방산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며, 대통령실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 제2차

장은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원팀으로 힘을 합쳐 세계시장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

습니다. <끝>


